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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김성주	 여행 작가 겸 사진가  mistyfriday@me.com

따가운 볕 피해 두 눈 질끈 감으니 

기다렸다는 듯 파도가 거세졌다.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 같은 기세에 겁을 먹었지만 몇 번 더 왔다 간 뒤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 운율을 

즐겼다. 해변보다 사오 미터는 높은 산책로까지 파도가 올라올 리 없었다. 때마침 잠이 쏟아지기도 했다. 

그대로 이삼십 분 낮잠을 잤더니 비 맞은 생쥐 꼴로 센 강변을 서성였던 때가 뒤숭숭한 꿈처럼 느껴졌다. 

파리에 머문 내내 바랐던 여유가 니스에서는 빵집 수만큼이나 흔했다. 따지자면 둘 다 물인데도 비와 파

도를 겪는 기분은 그렇게나 달랐다.

올여름에도 기록적인 더위가 찾아올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이 시기가 되면 스마트폰 사진 강좌를 찾

는 사람들의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다. 휴가를 앞두고 준비할 것들에 또 하나가 추가된 것일까. 추억을 근

사하게 남기고자 하는 일념으로 모인 수강생들에게 나는 프랑스 남부 휴양지 풍경을 소개하며 운을 뗀

다. 바다, 강, 계곡 심지어 장마와 소나기까지. 여름날 추억에는 물이 빠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휴가 때 

인생 사진을 찍고 싶다면 물을 다룰 줄 알아야 한다.



카메라의 위치를 낮추거나 

거꾸로 들어 촬영하면 

반영의 효과가 극대화된다.

감동도 추억도 두 배

반영 사진 촬영

잔잔한 물 위로 주변 풍경이 비치면 사람들은 잠

시나마 무방비가 된다. 흡사 데칼코마니처럼 상

하로 똑같이 찍어 낸 솜씨가 바라볼 때의 감동도 

두 배로 만드는 걸까. 어쨌거나 반영 사진이 물

을 활용한 가장 근사한 연출법들 중 하나라는 것

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매력을 여름휴가의 

추억을 담는 데 활용하면 어떨까? 

반영 사진 촬영에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의 움직임. 

바다보다는 호수나 연못처럼 고여 있는 물에서 선명하게 보인다. 날씨 역시 중

요한 변수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은 가급적 피하고 빛이 강한 낮보다는 아

침과 늦은 오후, 밤에 촬영하는 것이 유리하다. 구도는 물의 표면을 화면 중앙

에 맞춰 상하 대칭을 강조하는 것이 기본이다. 일부 모델은 화면 중앙에 수평

을 교정하는 선이 표시되는데, 이를 구도 설정에 활용해 보자. 카메라 설정에

서 ‘수직/수평 안내선’ 옵션을 선택하면 된다. 물에 비친 장면을 더 넓게 촬영

한 뒤 사진을 뒤집어 보는 것도 반영 사진의 묘미를 살린 연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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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스의 산마르코 광장에서는 간밤에 내린 비가 고인 물웅덩이 앞에 쪼그려 앉아 도시 풍경이 비친 

반영 사진을 찍는 모습이 흔하다. 부산 해운대의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반영 명소에서는 아예 바닥에 

물을 부어 직접 웅덩이를 만들기도 한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스마트폰의 위치를 물 표면 가까이 낮

춰 촬영하는 것이 좋다. 물에 비친 풍경이 더 넓게 표시되고 대칭되는 두 장면이 자연스럽게 연결되

기 때문이다. 더불어 초광각(0.6x 또는 0.5x) 카메라를 선택하면 그 효과가 한층 도드라진다.

광각(좌),	초광각(우)	카메라로	촬영한	반영	사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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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을	활용한	인물	사진의	예 유리창을	활용한	반영	사진의	예

수영장에서는 인물 반영 사진을 촬영해 보자. 풍경 촬영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은 물 표면에 가깝게 가져간

다. 마치 물 위에 주인공이 서 있는 듯한 연출과 함께 선명한 반영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때 스마트폰이 물

에 빠지거나 수분이 유입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IPX7 또는 IPX8 등급의 방수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을 사

용 중이라면 최대 1-1.5m 깊이, 30분간 수중 촬영이 가능하다. 방수 설계가 되지 않은 스마트폰은 방수팩 등

의 장비로 대응할 수 있다. 만약 주변에 물이 없거나 선명한 반영을 촬영할 수 없을 때는 거울을 스마트폰 

카메라에 가져다 대는 것으로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스마트폰 화면과 유리창, 자동차 표면 등 반사율이 높

은 물건들도 효과가 좋다.

원본(좌),	하이라이트/그림자	보정(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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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액티비티에 제격 ‘순간 포착 기능’

액티비티 활동을 계획 중이라면 스마트폰 카메라에 탑재된 순간 포착 기능을 활용해 

보자. 역동적인 움직임, 사방으로 튀는 물방울 등 생동감 넘치는 장면을 담을 수 있

다. 촬영 화면에서 사진 탭 오른쪽에 있는 ‘더 보기’를 터치한 뒤 프로 모드를 실행한

다. 이중 SPEED 또는 SS로 표기된 메뉴를 선택해 셔터 속도를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다. 숫자가 적을수록 짧은 시간 동안 사진이 촬영되며 빠른 움직임이 선명하게 담

긴다. 모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대 1/12,000초의 고속 셔터를 지원한다. 이는 사

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의 순간 포착 능력이다.

고속 셔터의 단점은 사진의 밝기가 어두워진다는 것이다. 촬영 시간이 짧은 만큼 

얻을 수 있는 빛의 양도 적기 때문이다. 화창한 날의 야외 촬영에서는 수천 분의 일

초로도 충분한 밝기의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실내/야간 촬영에는 대응이 어렵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피사체의 움직임에 따라 적절한 셔터 속도

를 설정하는 것. 움직이는 사람을 촬영한다면 1/500-1/1000초면 충분하지만 곤충

의 날갯짓이나 물방울의 형태까지 선명하게 잡고 싶을 때는 1/2000초 혹은 그보

다 짧은 셔터 속도를 설정해야 한다. 프로 모드의 ISO 감도 값을 높여 사진을 밝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ISO 감도 값에 따라 사진의 노이즈가 증가하므로 이 역시 

환경을 고려해 적절한 값을 선택해야 한다.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는 일상의 장면들을 넘어 풍경과 스포츠 촬영 등 

전문적인 영역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다양한 상황을 대비한 장치와 기능들

을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손꼽아 기다린 여름휴가의 추억들을 담을 도구로도 손색

이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크고 무거운 카메라에서 해방돼 소중한 순간들을 오롯이 

즐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스마트폰 카메라의 가장 큰 매력이다.

⇧	순간포착	기능

촬영	화면	-	더보기	-	SPEED	or	SS

필자	|	김성주

여행 작가 겸 사진가. 올림푸스 마스터즈 포토그래퍼. 

스마트폰 사진 클래스 진행

저서: ‘어쩌면 _할 지도’, ‘인생이 쓸 때, 모스크바’, 

‘그래서 제주’(공저)

촬영 후엔 간단한 후보정으로 반영 사진 특유의 분위기를 배가시킬 수 있다. 갤러리

에서 연필 모양 아이콘을 터치해 편집기를 실행한 뒤 조정 메뉴에서 하이라이트/그

림자/채도 옵션을 사용한다. 

사진 속 밝은 부분의 밝기를 제어하는 하이라이트는 낮게 설정하면 하늘의 파란색이 

강조된다. 어두운 부분을 제어하는 그림자 값은 높게 조절해 하늘보다 어두운 풍경과 

반영의 밝기를 보완한다. 이후 채도 값을 높여 사진의 색을 진하고 선명하게 만들어 

준다. 밝고 시원한 느낌의 사진이 더해진다.

⇧	갤러리의	이미지	편집기(채도)

61Chapter	5.	Culture	Pick	Ⅱ	|	갤럭시로	보는	세상	:	스마트폰	카메라	100%	활용법




